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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래는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시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 창의 등

지식탐구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어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과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1]. 고교 대학입시 제도에서

도 정시모집의 비중이 감소하고 수시 비중이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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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경험을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경쟁적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양한 보건세계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됨’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보건의료계열에 대한 정보습득

을 통해 진로의 방향설정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수업운영 및 실습을 포함한 보건

의료의 세부전공에 대한 교과내용의 보완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성과 및 과제를

공유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클러스터 교육과정, 고등학교, 보건, 성과, 질적연구방법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cluster curriculum 

through the experi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As a result of 

the study, topics such as "Best Choice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Change in Health Perception," "Desire 

to Experience Various Health Worlds," "Limits in Non-regular Curriculum Operation," and "Feel Good 

Imagination"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uster curriculum changed their 

perception of health positively, and confidence in career sett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was improved 

through acquiring information on health care. However, supplementing the curriculum content in the specialized 

fields of health care, including classes and practice, was found to be a task to be improved.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lternatives for career education should be developed by sharing the achievements and tasks raised in this 

study.

Key words : Cluster Curriculum, High School, Health, Effects,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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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양적평가 패러다임에서 질적평가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질적으로 살펴 보고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준비하였는지를 평가

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

화 전략의 요구가 더 강조되었다[2]. 교육부는 2009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유학기제, 체험교육 등을

도입하였고, 경기도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준비에 앞서

2012년부터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 후 교육과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전

국 최초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도입하였다[3]. 교육과

정 클러스터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

여 교육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도하며 학생의 교육

과정 선택권을 강화한 제도이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인근 지역의 학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지원

하는 공동교육 형식의 선택형 교육체제이다[3].

공교육 환경에서는 다양한 욕구와 개인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교육을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

행하기가 어렵고, 학교의 자율권 확대에 따른 다양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폭을 넓혀 주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4].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 클러스터에서 개

설되는 교과목들은 소수 학생의 선택으로 일 학교에서

는 개설하지 못하는 교과목이나 전공교사가 없어 개설

하지 못하는 과목, 진로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선택요구

를 충족할 수 있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다

[3].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한 학교는 197개 학교에서 280개 과목

으로 참여하여 4,666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3], 이 제

도는 방과 후 활동과 달리 정규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어

성적을 산출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학생이 선

택과 함께 책임을 가지고 이수해야 한다[3].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팬테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전반에 의료인력의 확

중 요구와 의료인의 헌신적 모습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쳤고, 높은 취업률 등으로 보건의료

계열의 대학 진학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5]. 이에 경

기도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보

건 또는 보건간호, 간호의 기초, 공중보건 등 유사한 교

과목 명으로 보건의료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의 수요를 충족하는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클

러스터 교육과정은 2012년 신설 후 그간의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자유학기제 시행 원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비교과 과목의 경험이 기존의 단순한 체험

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본질적으로 학교 교과 교육과정

과 연계하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습경험으로 기능하

였는가에 대한 참여학생들의 반응 및 인식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경험한 참

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체육교과에서 참여 학

생들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6,7]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보건간호 클러스터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과목으로 생명보호에 대한 윤리의식이

강조되고, 일반적인 정규 교과목에서 학습해 볼 수 없

는 질병 및 인체에 대한 이해, 간호실습 및 실기 등 수

업의 특수성이 있다. 교육과정의 경험이나 참여자의 변

화를 측정 가능한 결과로 산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

려움이 있다. 특히 보건처럼 전문 과목의 경우는 교과

목 자체가 개별적으로 고유의 속성이 있고, 적합한 대

조군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실험적 접근만으로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도 참여

동기나 흥미, 관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의 조사도구를 이용하는 양적연구방법으로

는 역동적인 참여자의 인식 및 교육현장의 과정과 결과

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느끼고 경험한 교육의 성과와 과

제를 평가하는 참여학생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 이것

은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교과목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었고, 학습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학

습을 권장 하였듯, 교육의 평가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참

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민주적 교육절차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

여학생들의 학습과정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유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관

점에서 보건 교과목의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와 과

제를 평가하여 보건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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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건 교과목 교육과정 클러스터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의 의미

를 통해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질

적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G고등학교,

B여자고등학교, D고등학교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에서 1년간 보건 교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고등학생 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질문개발

본 연구에서는 보건과목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

한 경험을 통해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연구자가 참여

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여 “교육과정에 참여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육과정에 참여하셨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교육과정을 통해 느낀 변화는 무엇입

니까?”, “교육과정에서 아쉽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

엇이었습니까?” 의 순으로 일반적 질문에서 점차 구체

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하였고, 마지막 질문으

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의 질문으로 인

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 지역의 3개 고등학교

에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22일까지

총 6회의 포커스 그룹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인터뷰를 계획하기 위하여 보건 클러스터를 운영하

고 있는 3개 고등학교에 허가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클러스터 운영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

및 방법, 참여의 자율 및 자료의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

하였다. 인터뷰 날자와 시간, 장소 등 참여자와 일정을

함께 협의하였고, 한 그룹 당 12~13명씩 3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1그룹당 3회의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매회 60분이 소요되었다. 인터

뷰 장소는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방과 후 일정을 고려

하여 매회 시간과 일정을 참여자들의 사정에 따라 조정

하면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참여의 자율적

인 동의를 구하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중에 대화가

녹음됨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다. 인터뷰에 동의

후 본 연구자가 직접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인터뷰 자료는 Braun & Clarke(2006)

[8]의 주제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녹음된 내용

전체를 그대로 필사한 후 여러번 읽어 내려가면서 전체

적인 느낌과 경험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경

험에 초점을 두고 핵심이 되는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

다. 참여자의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의

미 있는 개념의 단어나 문장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분

류하여 주제를 기술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도출된 연구

주제 및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타당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 11명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

완하였다.

6. 연구의 질 평가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9]의 엄밀성 검

증을 위한 네 가지 평가기준으로 적용성,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상태에 이를 때 까

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가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실적 가치를 위해 참여자의 언어나 의

미 있는 표정, 몸짓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술하고자

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술된 주제는 연구 참여자에게 확

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분석과정에서 Braun & Clarke(2006)[8]의 귀납적

분석방법을 충실히 준수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위해 인

터뷰의 전 과정에서 현장기록을 하였고, 기록 및 현장

녹음을 통한 의미를 파악하여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헬싱키 선언

의 윤리원칙을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자율적인 연구 참여 보장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

였다, 연구 참여의 철회가능과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 연구 종료 후 자료폐기 등을 설명하고 서

면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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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41명으로 모두 고등학교

2학년 이었고, 남학생 7명, 여학생 34명이었다. 지원하

고자 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응급구조학과와 물리치료

학과가 각각 2명이었고, 의예과, 한의학과, 약학과가 각

각 1명, 간호학과가 34명이었다.

2.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겅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41명의 참여자를

인터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 참여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12개의 개념, 5개의 하위주제, 4개의 범

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4개의 범주는 지원동기, 교

과내용의 학습, 교육과정 운영, 전이 이고, 5개의 하위

주제는 경쟁적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 보건에 대한 인

식의 변화, 다양한 보건세계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됨으로 도출되었다.

1) 경쟁적 환경에서의 최선의 선택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지원한 동기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입시전형에 유리한 이력

을 위해 지원하였다고 하였고, 친구들의 이런 행보에

자신들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1) 오직 진학, 진학을 위한 수단

“수시나 학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이 필요한데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게 이거예요. 수시로 가려고 하

는 친구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상은 쉽지 않고, 동아리나 봉사활동도 지금 이 코

로나 시국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대학입시와 상관없이 이걸 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

을 걸요. 그런 학생이 있나요(반문하듯)?”

(2) 네가 하면, 나도! 일단 해놓고 보기

“저는 아직 어느 대학을 갈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간

호사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아영이(가

명)가 한다고 해서 그냥 나도 그냥 음..그냥 한번 따라

서 같이 해봤어요(웃음).”

“저는 농대를 갈거예요. 나는 그런게 좋아요(모두 웃

음). 근데 학교에서는 농업에 대한 이런게 없어요. 그래

서..나도 뭔가는 해야겠고...이 친구가(옆 친구를 가리키

며)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그래서 왔어요,”

“사실 저는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몰랐어요. 이것저것

준비는 해야겠고, 그냥 불안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겠

다는 마음에 왔어요.”

2)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보건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일

이라는 선입견과 보건은 병원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

었는데 할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1) 힘들고 험한 일에 대한 갈등

“엄마는 내가 몸이 약해서 너 같은 애는 간호학과에

못 간다고 했어요. 사실 피를 보면 어지럽고 심장이 막

떨리고 그래요.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 또 막 간호학과

에 가고 싶고 그런거예요...나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

겠어요.”

“저는 간호사들 태움이 너무 무서운거예요. 그리고

사실 의사 보조라는 생각도 있고....엄마는 그냥 네가 하

고 싶은거 하라고 하는데....근데 취직도 잘되고, 어느때

는 멋져 보이기도 하고,,,아...잘 모르겠어요”

(2) 다양한 직업에 눈뜨다

“아빠가 그냥 대학 나와서 공무원 하라고 하는데, 간

호학과를 나와도 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일단 병원에서 한 번 일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은데, 소방공무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응급구조사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다양한 보건세계에 대해 경험하고 싶은 욕구

학생들은 보건실의 보건교사로부터 받았던 보건수업

과 비슷한 수준의 보건교육은 흥미 없어 하였고, 보건의

료 현장에서 실제 행해지는 직업인으로서의 간접체험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1) 진짜 의료인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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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건선생님이 맨날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서

금연 만화 보여주고, 실습해봤자 맨날 붕대 매는거나

하고, 똑같은 수업하는게 좀 지겨웠어요. 다 아는 얘기

잖아요. 그래서 좀 실제로 하는거요, 진짜처럼 해보고

싶어요”

“실습만 했으면 좋겠어요. 실습을 더 많이 했으면 좋

겠어요. 진짜 간호사처럼 해보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4)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수능공부와 함께 병행하면서

모둠활동 준비들이 과제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수

업만 듣고 바로 가게 되니 클래스 친구들과 친해질 수

없다고 하였고, 친구들의 학교가 저마다 다른곳에서 모

이다 보니 학교 사정이나 이동거리에 따라 지각하는 학

생이 빈번하여 수업 집중이 어렵다고 하였다. 교육과정

이 자율적인 지원과 달리 필요시 클래스를 탈퇴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였고, 간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

는 학생들이 다수라서 다른 보건계열 학과에 대한 정보

나 수업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진술하였다.

(1) 발표 준비와 수행평가의 부담

“학교 수업도 해야하고, 숙제도 해야하고, 학원도 가

야하는데, 발표과제를 해야 해서 힘들었어요. 발표과제

준비할때마다 수능공부 해야하는데 이런거 하고 있으

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불안감 모 그런게...솔

직히 그랬어요”

“발표준비가 숙제잖아요.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하

고...저는 그냥 와서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것저것 해야 해서 부담 됐어요.”

(2)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는 친구들

“저는 조별 활동에서 은지(가명)랑 많이 해서 친해지

고 싶었는데,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을 가야해서 친

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솔직히...같이 1년을 지냈는데 같은 학교 아니면 이

름도 몰라요. 대충 서로 학교는 알겠는데...(웃음).”

(3) 야간 또는 주중에만 시행되는 수업의 한계

“적십자에서 심폐소생술 한다고 했다가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저는 병원에 가서 좀 이런거 저런거 해보고 그런게

하고 싶었어요. 의료진들이 하는 일을 직접 체험해 보

고 그런게 하고 싶었어요.”

(4) 통제 및 관리가 될 수 없는 수업환경

“수업 듣는데 자꾸 지각하는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

니까 집중도 잘 안되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조별활동

하다가도 지각한 친구들이 오면 다시 해야 하고...”

“저는 클러스터 등록만 하고 수업에 오지 않는 미순

(가명)이가 계속 결석으로 되는거 보고(중략)..., 그래서

나도 사실 중간에 관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했어요.”

(5) 보건학 및 간호학 중심 강의 편성의 아쉬움

“저는 물리치료학과를 가고 싶은데 실습이나 그런게

거의 간호학과 내용이 많았던거 같아서, 물리치료 실습

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게 좀 아니어서...”

“저는 약대를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처럼 신약

개발이나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약물성분실험 이

런 것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거의 간호학과에 대한 실

습이나 수업 같아서..”

5)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됨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할때에 비해 보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

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

어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자신에게 뿌듯하다고 하였다.

(1) 현장에 나를 투영해 보다

“저는 실습 할 때면 내가 간호사가 된 것 같은 기분

이 들었어요. 내가 간호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고, 지금은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가고 싶어요.”

“저는 간호학과 대학 선배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

학생이 되는 상상을 해봤어요.”

(2) 교육이수를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저는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오는게 사실 좀 힘들었어

요. 오기 싫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하고 보니, 내가 뭔

가를 했구나. 하나를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

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응급구조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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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젠 잘 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했다 이런게 보람이 되고 정말 나를 칭찬해 주고 싶고

그래요 ”

“저는 간호학과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확실히 생겼고,

꼭 가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가 된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웃음). 우리 아빠도 내가 간호사를 할거라고

하니까 잘했다고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 목표도 생기고(중략)...”

Ⅳ.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를 파악하고자, 참여 학생들의 경험을 질적 접

근방법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경험은 5개의 범주로 이해할 수 있

었으며, 범주별 주요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교과과정 운영목적에 비해 실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목적은 차이가 있었다. 클러스터 교육

과정 운영의 본질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

풍부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생중심 진로 맞춤형 교육과

정을 실현하기 위함이다[3]. 그러나 참여 학생들의 대부

분은 진학을 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이력을 추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Jo[6]의 연구에서도 고

등학생들이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진학을 위한 스펙으

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맞

춤형 교육이기는 하나,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학생들은 전문분야의 학습경험과 자신의 적성을 파

악하는 유일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자들은 간호사 및

보건분야에 대해 편견과 정보부족이 있었다고 하였다.

간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교육, 건강관리 등을 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간호사의 이미지는 긍

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다. Ru[10]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힘든 직업이고,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

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간호사를 포함한 여러 보건의료인력들의 업무현장과

지식의 전문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직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래 보건의료인을 희망

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

공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10].

셋째, 참여 학생들은 교과 실습을 하면서 현장의 의

료인처럼 체험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실

습 만족도는 전문직 진로설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직업과 관련된 실습이 교

과과정에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An 등[11]의 보

고에 의하면 전문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습시설이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표 1. 고등학생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경험의 의미

Table 1. The Meaning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Category Subject Concepts

Motive of

participation
Best Choice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 It's only a means to go to college

· If you do, I'll be ready too.

Curriculum learning

Change in Health Perception
· Conflicts about hard work.

· Know various jobs.

Desire to Experience Various Health Worlds · I want to do it like a medical practitioner.

Curriculum operation Limits in Non-regular Curriculum Operation

· The burden of homework and exams.

· Friends that I can't get close to each other.

· The limitations of classes that only take place at night

· A class environment that can't be controlled.

· Classes centered on health and nursing.

Learing tranfer Feel Good Imagination
· Reflect on me on the scene.

· Accomplishment and confidence throug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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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타 과목에 비해 전공실습과목을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 물리치료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직접 치료 실습을 한 경우 또는 전문적인 지도 프

로그램을 갖춘 실습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12].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초중고교에서 1개 학년이상

17차시 이상의 “보건”과목을 통해 보건교육을 시행하도

록 하고 있다[13]. 그러나 해당과목에서는 학생의 심폐

소생술 및 건강증진,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 함양이

주목적이고[14],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보건과목에

서는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보건의

료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3]. 따라서 클러스터 교육과

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교육욕구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직업체험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건 클

러스터 교육과정의 실습 편성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운영측면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발표 등 모둠활동을 위한 자료 준비가 과

제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은 가능한 수업시간을 활용하

는 방향으로 해야 하나, 사실상 자료검색 및 수집을 위

해서는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시간이 방과 후

야간수업으로 시행되어 외부기관 견학이나 방문수업의

아쉬움을 진술하였는데 클러스터 운영 매뉴얼[3]에 의

하면 필요시 주말시간 활용을 권하고 있으나 사실상 주

말에는 공공 기관의 휴무가 다수라는 점에서 수업시간

측면에서 유동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인근 지역의 근거리 학교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정

된 학교에 모여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 사정에 따라 수업종료

후 도착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지각이 빈발하고,

교육과정 등록 후 개인 사정에 따라 참여를 원하지 않

을 경우 철회가 불가하여 교육기간 동안 결석으로 처리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등록 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강철회 기간을 부여하고[15] 이후

에는 철회가 불가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보건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소망하는 보

건의료계열의 진로방향은 간호학을 비롯하여 의학, 약

학, 보건학, 응급구조학, 물리치료학 등 매우 다양하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보건의료 계열의 분야이지만 각 전

공별 특성이 매우 뚜렷하여 각 분야에 따라 교육내용

및 실습에도 차이가 있으며, “보건”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교육과정에서는 각 분야의 특수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16].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가의 여부

는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17]. 각 전공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

식, 기술, 역할이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내용도 달라 질 수밖에 없다.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전

문 직업교육이 아니므로 세부 전공의 교육과정을 포함

할 필요는 없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전공분야의 특수

성과 진로에 대한 정보는 교육과정에 편성될 필요가 있

다.

다섯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자

들은 진로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며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진로교육의 활동은 대학진학을 위한 활동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경

험을 제공하여 대학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8]. 교육의 성과는 학습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

하는 것으로 피교육자가 규정된 과정을 이수하고 무엇

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로 판단된다[19].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아직 매우 부족하여,

개별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

으나, 미래 보건의료계열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다양

한 보건의료 전공분야에 대한 진로 및 교육 욕구충족을

위해 커리큘럼 마련을 위한 평가 및 논의가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

생들의 경험을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성과 및 과제

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경쟁적 환경에서 최

선의 선택’, ‘보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다양한 보건세

계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욕구’, ‘비정규 교과과정

운영의 한계’,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됨’의 주제가 도출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보건

의료계열에 대한 정보습득을 통해 진로의 방향설정 및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수업 운영 측면과 실습을 포함한 보건의료의 세부전공

에 대한 교과내용의 보완은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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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

구는 보건 교과목에 한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

였으므로 클러스터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

계가 있다. 둘째, 보건 영역에서 간호 또는 보건외에 다

양한 세부 분야의 교육과정을 포함하지 못하여 보건교

육과정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의 진

로교육에 대한 성과 및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직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효과는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교육과정의 가치와 발전을 위해 학생,

교사, 운영자의 측면에서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성과 및 과

제를 공유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

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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